
중국, 희토류 수출정상화 의향
중국외교관, 지속가능한 공급 계속 … 일본 수출도 재개

중국이 희토류 수출 감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유럽연합(EU) 주재 외교관들이 11

월25일 전했다.

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5%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줄이기로 결정해 관

련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.

익명을 요구한 EU 주재 중국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“우리는 원만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”며

“우리는 기꺼이 지속가능한 공급을 계속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 유럽 외교관 역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할당량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

다고 말했다.

EU는 새 광산에서 중국의 공급 대체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희토류 수출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한 바

있다.

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은 11월24일 희토류 광물을 실은 2척의 선박이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고

있다고 말했다.

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97%를 점유하는 희토류 광물은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

물자로, 중국은 9월 센카쿠 열도(댜오위다오<釣魚島>) 분쟁 이후 사실상 일본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를 취해

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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